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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호스피스 콘서트
(Concert/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2017.7.10.)/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철판 비빔밥행사, 2017.7.8)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4:2)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released from the stall. (Malachi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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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콘서트’
를 마치며
                         - 김소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제1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콘서트’를 마치며

호스피스(SICA) 활동

회계 자료

2017년 7월 10일에 콘서트 장소로서는 

시설이 열악한 Jesmond 너싱 홈임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행복 

가득한 코이노니아를 가졌으며, 

그곳에 한인교민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모든 너싱홈 환우들이 

즐거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2017년 

7월 8일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행사는 Manly에 있는 

Forty Baskets 에서 철판 비빔밥을 

나누면서 옹기종기 모여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월요일은 호스피스 찾아가는 콘서트가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Jesmond Aged care 에서 있었다. 호스피스의 찾아가는 
콘서트는 이번이 열두번째로 거의 매달 각기 다른 양로원을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음악과 무용 그리고 웃음치료로 재미있는 시간을 선사해 
드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찾아갔던 모든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랬듯이 이번 Jesmond 양로원에 계시는 분도 처음에는 
표정과 반응이 없으셨다. 그냥 물그러미 바라보고 
계셨다.하지만 순서가 진행 됨에 따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는 아주 조금씩 반응을 보여 주셨다. 크로마 
하프팀이 연주하는 곡에 같이 노래를 부르고 부채춤을 
출때는 한국 할머니 한분께서 일어나 같이 춤을 추셨다.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 표정이 없으시다가도 콘서트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거의 모든 양로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즐거움에 아쉬워 하시는 것을 매번 
느낀다.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자녀와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하느라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의 써 버리고  삶의 
희망 또한 희미해져 버린 듯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것을 
볼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매번 느껴진다. 호스피스 
봉사자들과 연주를 위해 오시는 공연 봉사자들은 그분들이 
잠시나마 아름다웠던 삶의 추억을 더듬으며 이시간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항상 바라며 연주를 한다. 삶의 
끝자락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콘서트 중간에 짧게나마 복음을 전할때에는 모든 
봉사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분 한분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린다.

공연을 위해 바쁜 중에 시간을 만들어서 매월 
오시는공연봉사자분들을 볼때 참 고마운 마음이 든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다. 
봉사의 손길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매월 
콘서트를 무사히 치룰수 있는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었음을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감사하며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8월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2017년 8월호

위) 제12차 호스피스 콘서트 (봉사자와 환우가 
함께 어우러진 한마당
중간) 제12차 콘서트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현장 (2017.7.10) 
아래) 좌: 풀룻으로 연주하는 유은미, 
        우: Worship Dance-김경옥

<<제3기 한ㆍ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생 모집공고>>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너싱홈 방문 다문화사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호스피스 사역을 정착 및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1기 순회원목 자원봉사자 및  제3기 

한ㆍ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생을 모집

합니다.

ㆍ지원자격: 

   - 자원봉사자: 암환우를 사랑하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

   - 순회원목 자원봉사자: 정규 신학과정을 마치신 

     분으로 환우 돌보는 사역에 특별한 재능과 관심이

     있으신 전도사 혹은 목사이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

ㆍ모집기간: 2017년 8월 1일 ~ 9월 15일

ㆍ모집인원: 자원봉사지원자 : 30명(선착순)) (지원서류는 본회 홈페이지 참조)  
                순회원목자원봉사자:  0명(추가 제출 서류: 신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ㆍ등록비: 무료 (무료 간식제공, 교재비 별도)

ㆍ교육기간: 2017년 9월 25일 ~ 9월 29일(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ㆍ교육장소: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ㆍ특별혜택: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 중에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1개월간 인턴과정을 마치고 Verification of Voluntary Work를 Centrelink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430 370 191 (김장대 목사)



Ending the 12th Hospice Concert
So-Mi Kim (Hospice Voluntary Worker)

Last Monday, the hospice held a concert in 
Jesmond Aged Care in Strathfield. The Hospice 
managed to hold a concert for the 12th time in a 
different aged care area. In these concerts the 
elderly danced, listened and laughed to the music 
during the time the hospice stayed in the nursing 
home.

Throughout all the nursing homes visited there 
was always people who reacted positively in some 
way however in Jesmond it was a first where the 
elderly did not react in at the beginning. They all 
stared aimlessly. As the concert went on however, 
things started to change ever so slightly. Some of 
the elderly made small and minor reactions. When 
the Chroma Harp Team started playing their part, 
the group sang songs together. Around then one 
of the grandmothers stood up and danced with the 
performers. This was the first major reaction we 
have gotten since we first started this concert. By 

위)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나누는 회원(Hospice members eating 
Bibimbab, 2017 7 8)

아래) 제12차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부채춤 
–김경옥 (2017.7.10)

중간) 2017년 7월 8일 – 비빔밥을 만들고 있는 
봉사자 (Bibimbab is made by mixing rice and 
vegetable)

the end of it, almost every single elderly at Jesmond Aged Care danced or sung a 
little bit during the concert. 
Seeing this throbbed my heart as I think about the time and energy I had which I 
could’ve spent on my family but instead focused on my work to support them. The 
volunteers who come to perform all come in hopes to make the most out of what 
they have and to share some happiness with others. We volunteers pray to Jesus 
himself in hopes make the most out of our lives and to meet him when our time 
comes. When we briefly preach the gospel in the midst of the concert, all the 
volunteers pray with the same heart and grab each one of them.

It is very gratifying to see the performers who come to visit every month by making 
time to perform during all of their personal time to make personal commitments 
meet ends. I feel like that all of us are one in the Lord, how beautiful they are in 
sharing and serving in the name of the Lord. Hospice volunteers are grateful that 
God has always been able to deal with the concert every month in the midst of 
lack of service, but we are praying with a more humble heart and preparing for the 
August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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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17. 12th Hospice Concert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12/6/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Anyang 
Sam Hospital
5/6/2017. 11th Hospice Concert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좌)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 
커피 한잔에 노독을 달래며 (2017 7 8) 

우)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 
웃음치료 (2017 7 8)  

소식지 ACC 회계자료   (23/ 05 /2017 ~   30/ 06 / 2017)   

수입   지출   

이름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Elhis Kim 300 Dona�on Poncho 374.5  

INTEREST 15 계좌 0.67  DGR 잔금 지불 1,719.00  

ACC   수입 Total 300.67  ACC   지출  Total 2,093.50  

      

      

*헌물 및 Dona�on      

김소미 미건 의료기(second-hand)   

김혜순 Oil  ($40)     

왕지연 귤 1box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Uniting Thomas Roseby Lodge, 388 illawarra Rd,
Marrickville NSW

2017.6.12   
2017.6.5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후원계좌명(Account Name):

68-612-2677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와 협약체결 (MOU)

2017.7.10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제 13 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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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방어세력]  
노화의 70%는 생애 마지막까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학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화 방어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생활환경,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불행히 현대도시인들은 방어체력이 자꾸 약해지고 생활 습관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방어체력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70%가 장이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 
30%가 방어체력을 만들어냅니다. 장은 외부와 통해있기때문에 각종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소장의 바이앨판에 면역세포 임파구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정장작용이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내에 해로운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푸로바이오틱스라는 말씀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장속에 유익균을 특히 유산균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자는 
운동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식은 발효음식이 대부분입니다. 된장, 고추장, 김치, 채소등으로 인해서 유익균 
섭취가 많고 아마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식이 한국의 전통식이라고 요즘 영양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방어체력만 튼튼히 한다면, 교통사고만 안 나면 120세까지는 건강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시형 의사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

소식지 SICA  6 월 2017 회계 자료   

수입   지출     

이름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무명 C 200 Dona�on 통신비 69.35    

Hong Bun Lee 50 MEMBERSHIP FEE 인쇄홍보비 275    

Harp group 50 Dona�on 차량유지비 30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식대및 부식비 133.5    

Elhis Kim 10 MEMBERSHIP FEE 경조비 100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행사 및 세미나 147    

So Mee Kim 100 Dona�on 사무용품 194    

Ji Su Chang 50 MEMBERSHIP FEE 회계사. 변호사 0    

Yoon Sub Chung 50 MEMBERSHIP FEE 보험료 0    

Gyeong Hee Lim 20 MEMBERSHIP FEE water 0    
Tae Sun Oh 20 MEMBERSHIP FEE First aid 0    

Duk Soon Jang 50 MEMBERSHIP FEE 기타 180 단체복 여유분 주문하기 위해   

sydneylightandsalt 300 Dona�on SICA  6 월 지출 Total 1238.85    

GNA SOLUTIONS PT 100 Dona�on      
INTEREST 0.04 westpac      

SICA  6 월 수입 Total 1230.04       

        
 

*한국 돈 사용내역( 4/2017~6/2017) 

수입 지출 30 /6/2017 한국 돈 잔액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전월이월 한국돈 300000 30 만원 홍보책자인쇄비 20/04/2017 300000 30 만원   

정순이 권사님 100000 10 만원 압봉   21/04/2017 50000 5 만원   

동산병원 호스피스 설교 100000 10 만원 홍보책자 인쇄비 14/06/2017 120000 12 만원   

동산병원 호스피스 설교 100000 10 만원 홍보책자 인쇄비 14/06/2017 120000 12 만원   

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 강의 50000 5 만원 압봉   15/06/2017 50000 5 만원   

송산성수전원교회 설교 200000 20 만원 손수건  (선물용) 300000 30 만원   

안양샘병원 300000 30 만원 데스크 톱 컴퓨터 604000 60 만 4 천원   

한국중앙교회 설교 300000 30 만원 USB 4T 192000 19 만 2 천원   

신반포중앙교회 설교 300000 30 만원 컴부속, 케이블 78000 7 만 8 천원   

한국돈 수입 Total 1650000 165 만원 한국돈 지출 Total 1694000 169 만 4 천원 -44000 

 



HOSPIC
•

8월의 여유있는 삶

2017년 7월 25일

나는 계속 배우면서 갖추어 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으며 살았다. 겨울이 되어도 팔 굽이 노출되는 헌 옷을 
입었고, 발가락이 나오는 헌 구두를 신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고생은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배우는 하늘의 은총이라 생각해야 한다. 영웅과 위인은 모두 가난 속에 태어났다. 성실 근면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신만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반드시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헛되이 가난을 슬퍼하고 역경을 맞아 울기만 하지 말고, 미래의 밝은 빛을 항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성공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아브라함 링컨 (Abraham Lincoln 1861~1865) -


